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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임직원 100명이 노량진에?

- 대한상의 임직원, 추석 앞두고 ‘농수산물 소비 진작’ 캠페인 진행

- “소비 진작 통해 내수 활성화 기대... 모두에게 즐거운 명절 되길 희망”

  “한가위 우리 농수산물 이용에 경제계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1일‘다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기’캠페인을 시작한다

고 밝혔다.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구입하여 소상공인들을 

응원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우리 농수산물 소비를 

진작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캠페인 장소는 노량진 수산시장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은 시장 곳곳을 돌며 시장 방문객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우리 수산

물을 홍보했다. 이후 임직원들은 사전에 지급받은 온누리상품권 20만원을 활용해 인당 

10~20만원 어치의 수산물을 구매했다. 최근 풍년이라는 꽃게, 제철을 맞은 광어나 새우 

등 구입품목도 다양했다. 추석 때 고향에 들고 간다며 건어물을 사는 이들도 많았다. 대

한상의는 오늘부터 1주일간 모든 직원들이 노량진을 방문해 최소 4천만원 이상의 수산물

을 구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석 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수산물 사랑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회원사에도 추석 선물로 우리 농수산물 이

용을 요청하는 등 캠페인을 홍보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호소할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추석 대목은 내수 경기의 가늠자이자 소비회복

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우리 농수산물이 사랑받고 많이 팔려 소상공인을 포함

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